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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공격: 미국의전략적이해와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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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현재,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 이라크 공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강한 반대와 작전상 예상되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격 여부보다는 언제, 어떠한 양상으로 작전이 개시될 것인

가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 이처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이 군사작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경우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

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담 후세인의 제거, 자국 군사

기지의 전략적 벨트 건설, 중동지역에 대한 통제권 강화, 테러 지원 및 대량살

상무기 보유국들에 대한 경고, 특히 북한과 이란에 대한 압박효과의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그런데 장기적인 이익은 한층 더 중요하다 .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구축은 반드시 시현된다는 현실 인식을 국제 사회에 각인시킴으로

써 향후 안보구도의 주역으로서의 비중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 . 또한 중동 및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에 대해서도 역내 미군병력의 주둔과 새로운 송유관 건설

을 통해 영향력을 제고, 21세기 국제 에너지 수급체제의 핵심 역할을 견지할 수

있다 . 그런 점에서 그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소비량 증가를 보이

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미국의 미래 전략적 이해와

깊은 함수관계를 가진다 . 미국이 이라크를 예상대로 응징할 경우, 한국은 또 다

른 악의 축인 북한으로 인해 새로운 압박공간에 놓일 것이라는 점과 중·일

양국보다 더 많이 해외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군사안보상

으로는 물론, 에너지안보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입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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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로마와 카르타고가 서로 대치하고 있던 시절에 로마의 영향권

내에 있던 소국들은 로마를 위해 여러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하나의 세력권을 이루는 대가로 많은 혜택을 누리기도

하였다. 카르타고가 멸망한 이후, 로마의 영향권에 복속되어 있던

국가들은 승리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고 로마가 카르타고 영향권

의 소국들을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외 당하고 추가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역사적 전례가 있었다. 또한 로마는 타국에 의해 멸

망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내부적으로 붕괴되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예를 소연방이 해체된 이후 미국의 입장에서

정책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세계 유일의 초강국으로 우뚝 선 미국뿐만 아니라, 로마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많은 소국들의 경우에 비춰볼 때 우리 한국에게 암시

하는 바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래 미국은 그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으로 인해

유럽 우방국들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일방주의적 정책과 관련하여, 단기적 시각에

기초한 국익 우선 정책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인 안정 구도를 해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죠셉 나이(Joseph Jr .

Nye)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관점이 지배적

이었던 1980년대 당시 미국 헤게모니의 지속을 주장했던 학자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예견이 현실화되는 오늘날 미국이 하드파워에

집착하고 소프트파워에 소홀할 경우 자기 모순에 의한 쇠퇴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소프트파워는 미국

에 대한 타국의 호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아젠다를 설정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1)

아울러, 조셉 나이는 미국이 군사력, 경제력, 외교 및 문화적 영

향력,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야만 비로소 미국이 진정으

로 추구하고자 하는 안정된 세계 경영 전략의 지속적인 판세 짜기

1) Jos eph S. Nye Jr ., T he Paradox of A m erican Pow er (New
York: Oxford Univer s ity Pres s , 2002) , pp. 1-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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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다고 설파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2002년 여름 미국이 준

비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은, 장기적 관점의 균형된 시각

이 결여된, 무모한 과시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의 반대와 많은 작전 지연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

국 정부가 이라크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이 군사작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이 엄청나게 크

기 때문이다. 나아가 향후 미국이 세계 질서를 지속적으로 주도해나

가기 위해서도 매우 중대한 전기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루

고, 이라크 공격 준비와 - 별다른 상황변화 없이 대폭 확대된-

NAT O 가입대상국 확대 과정에서 미국이 군사기지를 배치했거나,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군사적 전략벨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군사적 전략 벨트는 독일에서 체코공화국, 슬로바키

아, 헝가리를 거쳐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터키로 이어진다. 또

한 이라크를 지나면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로 이어지면서 아

라비아해와 인도양으로 연결이 된다. 아울러 터키 북쪽으로는 그루

지야에 미군이 주둔 중이며,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2)

이러한 군사기지의 벨트는 우로는 이란, 좌로는 시리아 등을 분리시

키면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중간지대를 관통하는 장대한 군사

영향권 지대를 완성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새로운 영향권의 조성은 카스피해 자원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입김

을 약화시키면서 중국의 직접적인 참여를 저지하고, 미국의 경제 ·

군사적 영향력마저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이 계획하는 對이라크 확전은 중

동의 일개 적대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미국이

구상하는 장기적인 세계 경영전략의 판을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

한 단계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는 군사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수많은 장애요인들에도 불

구하고 현재 對이라크 확전을 준비중에 있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2)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개시된 이래,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우즈베키스
탄과 키르기즈스탄은 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영공을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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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국제 사회의 비판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배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즈음하여 취해진

다각적인 미국의 정책 조치들을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

기에 대해서조차 예방적 선제공격이 가능한 방향으로 내부 조율을

끝마쳤다.3) 2002년 1월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 4)에서 밝힌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대상국들의 지적

은 이미 장기간에 걸친 정책 조율의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흐름은 2002년 8월 15일 공표된 국방부의 연례 의회 보고서

에서도 재확인되었다.5) 선제공격 독트린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 대

외 군사행동을 실시함에 있어 UN의 결정이나 국제 연대 구성 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도덕적 면죄부를 얻고자 하는 미국의 열

망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시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주 인용하

는 대량살상무기 통제의 도덕적 당위성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방향

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고자 하는 흐름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

3) 제1차 NPR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4년 9월 의회에 보고되었으
며, 이후 미 핵정책은 1997년 대통령 지침 (Pres idential Decis ion
Directives ; PDD)의 형태로 중간검토 과정을 거쳤다. 대통령 지침
의 검토에는 소수 최고위 정책결정자들만 참여하였고 여기서 과거 냉

전시대의 fir st use 개념이 아닌 핵무기의 예방 선제공격을 가능케
하자는 잠정적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침은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4 ) 본 보고서 요약문은 www .globals ecurity .org/ wm d/ library /policy /
dod/ npr.htm 참조; 2002년 1월 브리핑 자료는 News T ranscr ipt :
Special Briefing on the Nuclear Posture Review , www.
de fenselink .mil/ cgi- bin/ dlpr int .cgi 참고; Michelle Ciarrocca,
T he Nuclear Posture Review : Reading Between the Lines ,

Common Dreams News cent er 제공.
5) A nnual Report to the Pres ident and the Congress 2002 , U.S.

Department of Defense , pp .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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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0 1년 말까지만 해도 슬로베니아만이 NAT O의 가입 대

상국으로 거론되었던 분위기가 2002년에 접어들면서 특이한 내부

상황의 변화 없이 미국의 주도 아래 7개국이나 가입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NAT O의 급격한 팽창은

NAT O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7개국이나 NAT O 가입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가입 대상국들 중 그루지야가 미군 주둔을 허용했고 아제르

바이잔이 미국과 해군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국 모두가

이라크 공격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자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접해서야 이해가 가능하다.6) 그루지야

는 터키 영내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라크 북부지역에

대한 항공력 발진 기지로서 중요한 길목에 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과 더불어 카스피해에서 미국이 조정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국가이며 카스피해의 원유를 유럽으로 운반하는 송유관의 주요 경로

이다. 현재 미국은 역내 안정과 대테러 목적으로 그루지야에 그린베

레 70명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그루지야 군대를 대상으로 군사훈련

을 실시하고 있다.7) 미국으로서는 아제르바이잔과의 해군협력도 카

스피해 유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국들끼리의 군사충돌

이나 작업중지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8)

6) 카스피해 소유권을 가진 국가들이 미국 주도로 NAT O에 가입될 경
우, 러시아와 이란 등 냉전기 소유권 보유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어떻
게 바뀔 수 있는가, 그 전망에 대해서는 R. Sokolsky , NAT O and
Caspian Security , Rand 보고서 (Rand MR- 1074 - AF, 1999) ,
pp. 23 - 50 참조.

7) News from Washington File , "U.S. begins counter - terror ism
tr aining in Georgia", May 30, 2002.

8) 러시아는 8월 1일부터 15일 동안 카스피해에서 카자흐스탄 공군 및
아제르바이잔 해군과 함께 대규모 해상 통합훈련을 실시, 대테러 능
력 개선을 구실로 해군력을 과시하였다. 소련 시절에도 그 선례를 찾
아볼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로, 1만여 명의 병력, 60척의 함정, 30대
이상의 전투기들이 참여한 이 훈련은 현재 카스피해 자원개발을 둘러

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였다. 실제
로 이란은 200 1년 7월 자국 군함을 동원해 당시 아제르바이잔과 공
동으로 유전 개발을 하고 있던 영국의 BP사 시추선 작업을 중지시키
는 무력충돌을 도발한 바 있다. "Zachem Ros sii krupnoma
s chtabnye ucheniya na Kaspii?" Gary achay a T ochka," No. 94 ,
2002년 8월 16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7개국이나
NATO 가입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가입
대상국들 중
그루지야가
미군 주둔을
허용했고
아제르바이잔이
미국과 해군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국
모두가 이라크
공격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자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접해서야
이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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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NAT O 확대문제가 급진전되는 시점에 미국의 이라크 공

격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 왔음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힘들다. 짐작컨대, 미국으로서는 이라크 공격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의 경우와는 달리 국제 사회의 반대, 특히 아랍권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당연한 결과로 이라크 응징에 사용할

군사기지의 확보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카타르 공

군 기지의 대폭 확충과 그루지야에 대한 미군 파병이 2002년 초에

이루어졌음을 주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실제로 2002년 9월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비

롯해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아랍

동맹국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친미 아랍권 국가조차 국내 상황의 불안정을 이유로 등을 돌리고

있다. 국제 사회의 반대 여론 이외에도 작전 성공의 불확실성, 후세

인 제거 이후의 처리문제, 막대한 전비 부담과 예상되는 인명 피해,

UN 결의안의 결여, 미 의회의 동의 요구 등,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공격의 전략적 이익만을 따지기에는 고려해야 할 많은 현안들에 당

면해 있다. 그 결과, 공격시기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개시할 수 없

다는 시각과 10월중에는 시작된다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각 시

각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10월을 전후한 조기 공격에 미국이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며, 그 배경에는 아래와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격의

적기를 가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고려해야

할 타국의 입장은 마이너 리그에 속해 있는 소국들의 반응이 아니

라, 국제 여론을 이끄는 메이저 리그의 지역 강국들일 것이다. 우선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로 인해 EU 차원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힘은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적효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영·불 ·독 3국의 행동통일 부재, 일부 NAT O 가입 대상국

들의 미국 지지 등을 통해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프랑스의 저항 정도도 시간이 갈수록 미약해지고

있고 독일이 몇 해 전부터 보여온 해외 파병에 대한 의지를 고려한

다면 강력한 제동요인으로는 작용하기 힘들 것이다.

2002년 9월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아랍 동맹국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친미 아랍권
국가조차
국내 상황의
불안정을
이유로 등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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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점증하는 국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베이다

허 회의에서 권력 승계가 예상보다 순탄하게 해결되지 못했다. 오는

11월 8일 개최될 16차 당대회에서 최고지도부의 다수가 퇴진할 것

으로 전망되지만 장쩌민 주석과 후진타오 간의 권력이양 양상은 아

직 확실하지 않다. 내부 권력승계가 한창 진행중일 때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에 비해 국제 현안에 대해 효율적인

제동을 걸기가 곤란하다. 더군다나 미국은 올해 8월 26일 중국 위

구르지역 이슬람 단체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우호적 조치를 취

하였다. 중국 체제 개혁의 성공적인 소프트 랜딩이 원활한 경제발전

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의 정상적 관

계는 필수 요건이다. 더군다나 중 ·러간 전략적 연대가 미·러 밀월

로 인해 과거에 비해 미약해진 현 시점에서 미국의 행동을 견제할

유력한 동인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은 미국

과의 신밀월 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취하고자 하는 흐름을 타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이라크와 이란을 지지해온 지원 세력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후세인 정권의 교체가 가져다 줄 경제 이익에 상당히 매혹

되어 있다. 만일 미국이 후세인 이후 정부로 하여금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에 제공한 군사물자에 대한 70∼80억불 상당의

부채(이자 포함해 현재에는 120억 불 수준)를 상환할 것을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러시아로서도 굳이 미국의 對이라크 군사행동에 반

대할 의사가 없다.

나아가 러시아가 미국이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라크와 지난

8월 19일 4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그

에 앞서 7월 29일에는 이란과 원자로 6기 건설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중동지역에 새로운 역학구

도가 자리잡기 전에 기득권을 서둘러 확보해 놓으려는 푸틴의 실리

외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라크 域內 유전개발과 관

련해 러시아 기업들이 선점한 특혜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업들

은 카스피해 연안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서방, 특히 미국 기업들과

공동 투자하는 데 열을 올려온 만큼, 이제 중동과 카스피해 지역에

러시아가
미국이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라크와
지난 8월 19일
4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그에 앞서
7월 29일에는
이란과 원자로
6기 건설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중동지역에 새로운
역학구도가
자리잡기 전에
기득권을서둘러
확보해 놓으려는
푸틴의 실리외교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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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러시아의 경제 이익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부분적으

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의 對이라크 공격 시기

이러한 상황 분석은 미국이 과거 급작스럽게 정책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안정된 국제 정세와는 달리, 현 시점이 오히려 중대한 정

책을 과감하게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

다. 실제로 아래사실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라크 공격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배비와 작전 기획은 200 1년

말부터 일관성 있게 이뤄져 왔다. 최근 NBC에서 공개된9) 카타르

의 공군 기지는 적어도 6개월의 시공 기간이 요구되는 상당 규모의

것이었다. 이러한 군사기지의 건설에 필요한 정책결정 과정을 감안

한다면, 적어도 200 1년 말경에는 미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설령

사우디 아라비아와 터키가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군사행동

을 감행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제2, 제3의 카타르 군사기지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

며, 유력한 대상국으로서는 그루지야가 거론되고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사령부로 이용되었던 사우디 아라

비아의 술탄 기지 내의 모든 C4I 장비들이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미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보고서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의 적이라는 강경 발언이 나오

고, 그 후에도 이와 유사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C4I 장비

의 이전과 연계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군수물자의 비축

및 이동은 이제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이는 적어도 6개월 이전부

터 미국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염두

에 두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음을 입증한다.

꾸준한 군사적 준비과정과 달리, 부시 대통령과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공격의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하여 강도 변화를 나타

9) NBC Nightly New s 6:30 PM, July 3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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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바 있다. 2002년 3월까지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공격의 신속한

감행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여과없이 표출해왔다. 또한 4월부

터 6월까지는 이라크 공격이 2003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음을 암시

하는 한 발자국 물러서는 외교적 발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7월

이후에는 다시 이라크 공격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징후들이 도처

에 나타났다. 8월에 들어서면서 2003년 공격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응징이라는 원론에는 의견이 결집되

었으나, 군사행동의 양상, 시기,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모든 추정이

가능해진 상황이다.10)

관측통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후세인 정권의 대비

태세를 흩트리기 위한 고도의 전술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

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에는 부족하다. 미국이 취해온 일련의 국방정책 흐름을 살펴 볼 때,

이라크 확전은 미국의 오랜 숙원이던 후세인 정권의 교체, 이란의

친미 정권 수립, 카스피해에 대한 통제력 강화, 아라비아해를 통한

원유 파이프 라인 건설 여건 조성과 이를 통한 미국 경제에의 기여,

중앙아시아와 까프카즈 역내의 군사기지 구축을 통한 러시아와 중

국의 견제 등 모든 요인을 포함하는 보다 확대된 형태로 전개될 가

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보여준 입장 변화는 군사

적 기만이라는 전술 차원의 해석보다는 좀 더 큰 새로운 판 짜기에

대한 미국 국내의 정책 조율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는 것

이 더 타당할 것이다.

10) 2002년 전반기까지 미 국방부에서 거론되어온 군사작전의 양상은
다음을 참조. IISS, "Milit ary options towards Ir aq", Strategic
Comm ents , Vol. 8 , June 2002, p. 1. 9월 중순에 접어들어서면서
부시 대통령이 9.11 1주년 연설과 UN 연설을 통해 이라크에 최후
통첩을 하는 상황으로 전개됨에 따라 예상 전쟁상황도 시나리오 형

태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종합적인 분석은 Str at for .com에서 분석
한 Ir aq War Plans로서, 9월 15일 현재, 5개 시나리오까지 찾아볼
수 있다. http :// www . st rat for.com/premium/ analy s is_print .php .
IISS측의 분석과 Str at for . com의 분석을 종합하면 걸프전과 코소
보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이미 경험한 전쟁양상을을 모두 고려
하고 있으나,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전력
운용 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진다.

미국이 취해온
일련의 국방정책
흐름을 살펴 볼 때,
이라크 확전은
미국의
오랜 숙원이던
후세인 정권의
교체, 이란의 친미
정권 수립,
카스피해에 대한
통제력 강화,
아라비아해를 통한
원유 파이프 라인
건설 여건 조성과
이를 통한
미국경제에의
기여,
중앙아시아와
까프카즈 역내의
군사기지
구축을 통한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 등 모든
요인을 포함하는
보다확대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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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공격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

미국이 국제 사회의 지지와 UN 결의 없이 이라크를 공격할 경

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의 생리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 가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펼 수 있는 여

지를 남기고 있다. 보편적 도덕성보다 힘의 논리쪽에 비중을 두고,

미국이 조기에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고 중동에 대한 확장된 군사개

입에 성공할 경우 미국이 얻게될 전략적 이익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많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기에 이라크를 공격하고 이

란11) 문제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

는 상황변화의 저변에 힘의 논리가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확장된 군사행동을 통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국가이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 사회에 대해 미국이 의도하고자 하는 정책은 구현될

수밖에 없다 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향후 미국의

리더쉽에 국제 사회가 따르게 될 역학구도에 강력한 추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즉,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 사회의 주요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정책 의지가 관철되었다

는 사실은 국제 사회의 찬성이나 도덕적 비판 여부를 떠나 엄연한

현실 속에서 하나의 강력한 룰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

은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헤게모니 장기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을 구속하는 국제 메커니즘의 족쇄를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21세기에 들어와 미

국이 추구해온 군사력 우위가 보장하는 경제 이익의 보상 논리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단 군사행동이 시작될 경우, 현재 반대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 중 상당수가 시차를 두면서 찬성 내지 묵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1 1) 현재 이란의 국내 상황과 하타미 정권이 처한 어려움은 James
Phillips , "Ir an 's Summer of Dis content ", http :// heritage .org/
v iew s/ 2002/ ed072602.html 참조.

국제 사회에
대해
미국이

의도하고자 하는
정책은 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드러날경우,
이는 향후

미국의 리더쉽에
국제 사회가
따르게 될
역학구도에

강력한 추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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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우방국들이 가장 유력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독일과 프

랑스도 현재와 같이 대등한 수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지난 코소보 ·마케도니아 사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대단히 적극적인 군사력의 대외 투사정책을 취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군사행동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경우, 후

발 주자로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프랑스는 이미 반대의

강도를 완화하는 상태에 있다.12)

둘째,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카스피해 및 중동, 중앙아시아에 대

한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적 송유관의 설치13) , 에너지 수급체제

에 대한 영향력 증대 등 막대한 경제 이익도 보상해줄 수 있는 매

력적인 국가 행동이다.14) 미국의 에너지기업들이 카스피해와 중동

의 원유를 유럽보다 아라비아해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경제성과

더불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선호해 왔다는 것은

12) Clair e T rean , Jacques Chir ac mult iplie le s mises en garde
aux Etat s - Unis , Le Monde , 2002년 9월 9일자.

13) 미국은 아프간 전쟁 이전에도 기본적으로 ① 러시아와 이란이 카스
피해 연안의 석유 및 천연가스에 접근하는 것을 점차 어렵게 만들

고, ②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러시아 송유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

고, ③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유럽으로 연결되는 「카스피해 횡단
송유관」 (T CP : T rans - Caspian Gas Pipeline)의 건설을 지원해왔
으며,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 1999년 미국의 오일 해외 의존도에 대한 보고서는 원유수입이 국
가안보를 흔드는 요인 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 T he Effect on the Nat ional
Security of Import s of Crude Oil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 1999년 12월, p . 1. 하원이 대통령의 견해를 대폭 반영
한 SAFE 200 1 (Securing America 's Future Energy Act 200 1)
를 통과하여 미국의 오일 수급상의 취약점 보강에 들어간 이후 미국

은 중동에 대한 오일의존도 상승세를 하향세로 돌아서게 하는데 성

공하였다. 이런 정책적 성공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비중을 낮출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것이 테러전과 결합하면서 이라크와
이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걸프전에서 미국이 가지 못

한 마지막 1마일을 이제는 갈 수 있는 여건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 해외의존도 감소를 통한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에 대해서는
Charli E. Coon and James Phillips "Str engthening Nat ional
Security by Reducing Dependence on Imported Oil", Heritage
Foundat ion Backgrounder No. 1540, 2002년 4월 24일, pp .
1- 4 .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카스피해
및 중동,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적
송유관의설치,
에너지
수급체제에 대한
영향력 증대 등
막대한 경제
이익도 보상해줄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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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미국이 중동 및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

에 대해서도 역내 미군병력의 주둔과 새로운 송유관 건설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면, 2 1세기 국제 에너지 수급체제의 핵심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을 위해서도 이미 위험 수위에 오른 중동산 오일에 대한 미국 자체

의 의존도를 줄이고 카스피해 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 도입의 다변

화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테러리즘의 근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번 작전의

성공이 가져오는 효과는 크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가 테

러조직에 대해 기지와 자금을 제공해 주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시리

아, 리비아 등 다른 국가들의 지원 여력은 상기 3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다. 국가 단위의 지원 규모와 근거지 제공 기회가 결정적으

로 감소될 경우, 국제 테러조직의 위협은 뿌리 없는 나무 의 상황

에 처할 것이다. 이라크 공격이 성공한 경우 미국이 이라크 정부에

대해 국경을 통과하는 테러조직의 인력, 장비에 대한 검색체제를 공

조할 수 있게 되면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등 미국의 군사벨트 좌

측 국가에서 중앙아시아로의 육로 통행은 제한을 받게 되며 오직

항공로나 해상 이동에 의존해야 한다.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이런 상황으로 편입시키게 되면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미 구축된 테러조직들의 네트워크와 축적된 자금력

에 힘입어 이들의 활동이 현저하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나, 세력

강화나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한 기반이 중 ·장기적으로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넷째, 이러한 맥락에서 높은 소비량 증가와 과도한 해외 의존도

를 보이는 동북아 한·중 ·일 3국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에너지안

보 차원에서 취약성을 가지며15) 미국의 이번 이라크 공격과 깊은

함수관계를 가진다. 1990년 당시까지만 해도 28억불 상당 원유를

일본에 수출하던 중국이 1993년부터는 수입국으로 돌아섰다. 또한,

2000년에는 에너지 소비 규모가 10% 상승한 중국이 세계 에너지 소

비 증가량의 2/ 3나 차지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의 해외 의존형

15) Robert A. Manning, T he A sian Energy Factor (New York:
Palgrave 2000) , 서문 및 pp. 59 - 84 .

높은 소비량
증가와 과도한
해외 의존도를
보이는 동북아
한·중·일 3국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취약성을 가지며
미국의 이번
이라크 공격과
깊은 함수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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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서 으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에너지 수급체제에 영향

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일본과 중국,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16)

미국의 對이라크 확전과 한반도

위에 기술한 네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북

한은 물론, 우리에게도 2003년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하여 대단히

높은 수위의 압박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의 급진전은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이러한 대

지진을 예감하고 미국의 테러 잣대 에서 비켜날 명분을 축적하겠

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17)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누려온 예측 불가의 국가로서의

특권적 지위를 더 이상 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1990대 중반

실행 일보전에서 중지되었던 북한 마비 전략 하의 정권교체 정책

이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이 한반도 위기설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것

16) 동북아 지역에서 장래 에너지문제가 냉전 시기의 이념 문제 대신 정
치적, 경제적 관계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 및 러시아가 자원공급국으
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에 대해서는 Fiona Hill, "Energy
Integration and Cooperat ion in Northeast As ia" in NIRA
Policy Research (Jap an) Vol. 15 , no. 2. Feb. 25, 200 2, pp .
1- 3. 향후 10년 이내에 동북아국가들이 중동지역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지 못할 경우 동북아 국가들간에 자원확보 경쟁이 벌어질 것이

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Kent Calder , "Japan's Energy Angst and
T he Caspian Great Game " NBR A naly s is , Vol. 12, no.1. 참조.

17) 최근 미국이 보이는 일련의 정책적 발언에서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
등 악의 축 국가군에서 분리하려는 조짐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 표명의 이면에는 현재 북한이 보이는 화해 분위기

의 지속성 유지, 이라크 전쟁 종전시 미국이 요구할 핵사찰 및 기타
요구에 상응하는 자세 수용 등이 전제되고 있으니 만큼, 현재 이 문
제에 대한 한 ·미간의 입장 정리와 남 ·북한 대화 진전은 동시에 병

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반발이나 미국측의
태도 수정에 따라서는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새삼 급속하게 냉각될

상황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북한은 물론,
우리에게도
2003년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하여
대단히 높은
수위의
압박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의
급진전은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이러한 대지진을
예감하고
미국의
테러 잣대에서
비켜날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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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건 압박 요인으로 머물건 간에, 문제는 북한뿐만이 아니

라 우리 한국도 유사한 수위의 압력공간에 처해진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對북한 고압력 공간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

안은 현 시점에 비해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003년에 출범

할 신정부가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대신 차별화를

나름대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이라는 카드를 내비칠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신정부로

서도 커다란 물줄기를 잡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무거운 정치

적 부담을 안고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악의 축 국가군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의

이행 요구는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현재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미

국의 테러 잣대 에서 비껴 나갈 만큼 북한이 핵 투명성 및 군비축

소 등의 조치를 가시적으로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도로 이뤄지

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성

숙되면 될수록, 미국이 한 단계 진전된 남·북한 관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취약성을 보인다.

미래 한 ·미 동맹관계에 대한 시사점

구소련의 해체 이후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새로운 관계

정립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했다. 한 단계 더 발전적인 동맹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 예상되는

러시아의 국력 회복 등이 이뤄져나갈 경우, 과거 미국이 누려왔던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

국의 국익 우선주의적 정책 노선, 남·북한간의 화해 분위기, 아울

러 한국 사회 일각의 반미 정서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안보동맹 구

도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한계성을 보강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수단을 가질 수 있다면 미국이 국제 에너지 수급

체제의 주도라는 수단을 손에 쥔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해외 원유 도입은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의 안정적 장기 공

한국의
국익 우선주의적
정책 노선,
남·북한간의
화해 분위기,
아울러 한국 사회
일각의 반미

정서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안보동맹
구도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한계성을 보강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수단을
가질 수 있다면
미국이

국제 에너지
수급체제의

주도라는 수단을
손에 쥔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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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이라크 존재

에 대해 사우디 아라비아가 취해온 친미 정책의 일환에서 가능하였

고, 미국 역시 자국의 영향력 한도 내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안

정적 원유 수출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에 상응하여 미국에게 최혜국 대우로서 일반 가격보다 1 달러가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통

해 사우디 아라비아의 테러 지원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원유

의 수급국으로서의 안정적인 지위도 보장하지 않을 경우,한국의 원

유 수급 상황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속단하기에 이른 감이 없지는 않으나, 사우디 아라비아

가 기존의 친미 아랍권 국가에서 이탈할 경우, 미국이 - 러시아를

포함한 非OPEC 국가들의 생산량을 늘이고 카스피해 연안 자원개

발을 주도함으로써- 에너지 도입선의 다변화 능력을 확보한 상황

에서는 테러의 근절을 위해서도 사우디 카드에 반드시 집착하지 않

아도 되는 여유가 있다.18) 그러나 우리로서는 기존의 원유 공급이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장기 공급계약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안정 공급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다.19) 또한 이 문제는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많은 국가들이 봉착하게 될 문제이며, 미국은 이러한 많은

국가들을 자국이 주도하는 에너지수급체제에 편입하려는 정책적 효

과를 기대할 것이다.

맺 음 말

미국의 對이라크 확전은 테러의 근절 이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

되어 왔으며, 미국 일각에서도 테러 전쟁의 범주 내에서 이라크 작

전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18) 非OPEC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 증대를 통해 OPEC의 국제 에너지
수급체계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Ch E. Coon & J. Phillips "St r engthening Nat ional
Security ..., op . cit . 참조.

19) 한국의 정유시설은 주로 중동산 원유를 정제하는 데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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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예방이라는 안보상의 이해와 더불어, 세계 경영 전략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전략적 인프라구축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겠다는 전

략적 목적을 저변에 깔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공격 준비과정을 통해 구축된 미국

의 해외 군사기지들은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 전력투사의 기반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 송유관이 통과하거나 건설이 논의

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향후 전개될 전쟁양상을 지켜보아야 정

확한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테러와의 전쟁이란 논리로는 미국의 이

라크 공격 의지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미국이 이란에 대

해 경제지원의 형태로 개입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를

포함하는 소규모 중동 질서의 재편을 의도할 것이란 분석은 에너지

수급체제 통제권의 확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상받겠다는 전략

적 목적을 기반으로 할 때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북한과 연계

된 한반도 안정만을 중시, 일면 일방적으로 치우친 대응을 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중 ·장기적으로 다가올 동북아 에너지안보와의

관련성은 한·중 ·일 3국중 한국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하에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세계 질서를 한층 더 현실적인 눈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 여론과 사태 전개를 관망하면서 파병 여부와 지원 규모를 정

하기보다는, 미리 정책 입장을 정한 다음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미국과의 정책조율 강도를 더해나가는 것이 현

재 급속하게 진전되어 나가는 남북한간의 대화 노력이 좀더 구체적

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

가 이같은 대응과정에서 에너지안보와 군사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 안보 메커니즘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에 근거한 정책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本誌에 실린 內容은 執筆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硏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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